
지난 19일 이른 아침부터 제주섬 글로벌 에

코투어 출발 집결지인 정부제주지방합동청

사 정문에는 에코투어 참가자들이 삼삼오오

모여들었다. 에코투어의 매력에 빠져 자주 참

가하는 단골 참가자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

나누는 데 여념이 없었고, 경험이 적거나 처

음인 듯한 참가자들은 각자 들뜬 얼굴로 버

스에 올라탔다.

올해 열두번째 에코투어는 제주아트랜드

입구에서 출발해 가문이오름~목장길~진평천

~농로~갑마장길~대록산~갑마장길을 지나 행

기머체로 나오는 코스로 진행됐다. 이날 길잡

이로 나선 이권성 제주트레킹연구소장은 오

늘 코스에 포함된 오름은 사람이 많이 찾는

오름이 아니라서 길이 다소 험난할 수 있다

며 어제 내린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울 수

있으니 안전에 유의하며 산행을 즐기길 바란

다 고 당부했다.

출발에 앞서 제주아트랜드 입구에서 간단

히 몸을 풀고 진드기 예방 스프레이 등을 뿌

린 뒤 본격적인 산행을 나섰다. 출발하기 전

살짝 흐릿했던 날씨는 어느새 높은 하늘을

맑게 보여주며 완연한 가을임을 물씬 느낄

수 있었다.

20분쯤 걸었을까. 첫 코스인 가문이오름에

도착했다. 가문이오름은 분화구 내 울창한 산

림지대가 검고 음산한 기운을 띠는 데서 유

래 됐으며 신령스러운 산 이라는 뜻을 포함

하고 있다. 오름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

우 낮은 가문이오름이지만, 기슭에 쳐진 철조

망과 억새 가시덤불 등으로 인해 길이 험난

했다. 20여분 부지런히 오르자 도착한 정상

에서는 동쪽 맞은편의 성불오름과 탁 트인

전경에 마음이 시원해졌다.

정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목장길을 따

라 진평천으로 향했다. 진평천 안으로 들어서

자 바닥의 암석 곳곳에는 이끼가 초록색 융

단처럼 깔려있었다. 전날 내린 비에 젖은 이

끼와 낙엽 등으로 인해 길이 제법 미끄러웠

지만, 안전요원들의 도움으로 별탈없이 진평

천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.

간단히 점심을 먹고 갑마장길로 향했다.

갑마장은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조선 선조

때부터 있던 산마장과 인근 국마장에서 길러

진 말 중 갑마, 즉 최상급 말들을 조정에 보

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길러냈던 곳이다. 갑마

장길은 갑마장 터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

마을과 주변 오름, 목장길 등 대평원을 연결

해 조성한 총길이 약 20㎞의 도보 여행 코스

이다.

갑마장길은 가을철 억새 관광 코스로 유명

하다. 갑마장길로 들어서자 평원의 끝이 안

보이는 억새들이 눈에 들어왔다. 탐방객들은

억새를 배경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느라 여

념이 없었다.

갑마장길의 억새에 취해 30여분 걷자 대록

산에 도착했다. 정석비행장 동쪽에 위치하고

있는 대록산은 소록산과 자락을 맞대어 있고,

지형지세가 마치 사슴과 비슷해 큰오름은 큰

사슴이(대록산), 작은오름은 족은사슴이(소

록산)라 부르고 있다.

오전 산행은 비교적 쉬운 코스였지만, 대

록산 코스는 가파른 경사로 인해 꽤 험난했

다. 또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길로

진행되는 에코투어의 특성상 무성한 수풀과

미끄러운 길 등으로 쉽지 않은 코스였다.

억새와 수풀이 우거진 분화구를 지나 도착

한 대록산 정상. 주변 오름과 정석비행장 그

리고 곳곳에 보이는 풍력발전기 등이 한눈에

들어왔다. 멀리 보이는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

구름이 둥그렇게 내려앉아 신비한 분위기를

연출했다. 대록산을 내려오고 갑마장길과 행

기머체를 끝으로 이날 에코투어 일정을 마무

리 했다.

이날 부산에서 내려와 정착한지 4년 정도

됐다는 백부기(58)씨는 취미로 활동하는 사

진동아리의 지인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

것을 알려줘 참여하게 됐다 며 하루에 여러

개의 코스를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색

다른 길로 한번에 갈 수 있는 것이 에코투어

만의 매력인 것 같다 고 말했다. 이어 이런

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며 소

감을 밝혔다.

한편 내달 2일 열리는 제13차 에코투어는

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~돈내코계곡~한

전길~동홍천~한라산둘레길~절로가는길~서귀

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 코스로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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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빛 물결 이룬 억새… 걸음 걸음 깊어가는 가을 정취

쑥부쟁이 닭의 장풀 미역취 갑마장길의 억새물결 에코투어 길목에서 만난 열매. 강희만기자


